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朝蘇刊〈楚離集註〉簡說

(朝蘇時代刊行中國文學關係書冊究 其四)

金 學 主*

績 論

《楚購》는 횡~廳時代에 《文選》고} 더 불어 가장 여 러 번 刊行되 었먼 文學

作品 選集아다. 한편 그것은 《楚購》가 交章敎本으로서 형~蘇 선 ll1 들에게 

必讀의 책이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. 

중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《楚解》의 관관은 東漢 王遊(89 ? '"" 158 ?) 

이 지은 《楚廳章句)) 17卷本이디 1) 븐시 ((楚蘇》란 책은 西漢의 劉[터(B. C. 

77? ",B.C. 6)01 편찬했다고 하나， 王速이 《章句》를 지어 屆原廳 25篇을 

모두 「魔忠被讀」한 憂國詩人의 작품으로 해젤 21한 위에}펀原을 追幕하 

는 宋玉 이 하 자신의 작품들도 收錄함 o 호씨 , 세상에 서 존중을 만 o 띤 

λ1 날리 얽혀지게 되었다. 그리고 宋대에 이르러 洪與祖(1090'"1155)가 

《章句》에 대한 《補註》룹 지었는데， 더욱 닮l話가 精땀하여 이후 거의 모 

든 학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王逢의 注釋까지도 읽게 되었다. 

그리나 朱熹(I 130"" 1200)는 《章句》와 《補註》가 닮rr話에는 매우 精細하 

* 서울대 인문대 풍문학도우 교수 
1) ((楚爾章句》의 現存하는 가장 오파 된 판본은 明 正德[한쉰(1518) 吳那 黃省

曾 播횟j古本과 쫓慶 ~未(1571) 據章 夫容館 覆宋本이 며 , {(휴!î펌:)1도 明代의 

覆宋本(((四部輩刊》 彩印*， 波f람開 重刊本) 등。} 가강 으페 흰 관온이 다. 

2.) 班固는 “屆原， 짧才揚己， 親乎危固훨小之間， 以離讓戰. 然i낯lZZ懷王， xg5펀 

做蘭， 愁神苦思， 행뿌其人， ft쫓성不容， 沈江而死"라 비 판했고C(離짧序)) 

짧之推는 “自古文人;합원휩讀， 屆原露才揚己” 顯暴君過.”〔《頻i't家굉IJ;~ )라 B] 
판하고 있다. 그러 냐 王遠 《章句》로 말미 암아 그룹 憂國詩人으로 보는 것 

이 正統的 견해처 렌 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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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]- 作者의 듭意는 지l 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키고서 이전 펙자들 

의 연구업걱을 종합하여 ((楚解集註)) 8卷을 썼다. 그리고 王遊과 洪興iîîfL

플 비롯한 이잔 학자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키 위하여 벨도로 《楚購辦

證》 上 • 下 2卷을 지 었다. 다시 웰聊(B.C. 298? ,,-,B. C. 238?)의 〈成相〉

으로부터 宋代 呂大臨C? "-'1090?)의 〈擬招〉에 이르는 《楚衛》’와 같은 

系列의 歷代의 작품 52篇을 모아 《楚廳後語)) 6卷을 펀찬하기 도 하였다. 

이 에 앞서 파補之(1053"-' 1110)가 王速의 <:fL思>~篇은 빼 고 篇次블 많 

易한 다음 《重定껄廳ì) 16卷을 펀찬하고， 다시 댐原의 작품과 비 숫한 風

格의 작품들 26人의 60篇을 모아 《續楚解)) 20卷， 또 }펀原을 祖述한 작 

가로 쇄맺U 이 하 朱대 작가들에 이 르는 작품들 38人 96篇을 모아 《變楚

廳》 2O卷을 펀찬하였었다. 朱熹는 젊補之의 《續楚解》외- ((變楚購》의 選

文이 글의 뜻브다도 修解에 기울어졌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아것들을 뻐 

補하혀 《楚廳後語》을 펀찬하였던 것 이 다. 

어 떻 든 《짤購集註》는 《詩經》에 있 어 서 傳統的얀 注解:書인 ((毛詩正義》‘

에 대한 그의 《詩集傳》고}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저숲이다. 중국어1 性理

學이 盛行하면서 《楚廳》에 있어서도 王適의 《章句》보다도 오히려 :米熹

의 《集註》가 더욱 존중되고 날리 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. 그리고 《後

語》와 《햄證》은 대개의 경우 《集註》에 덧붙이어 刊行되었다. 

朝解時代에 는 이 朱熹의 《楚解集註》만이 《後語》와 《휴1￥證》을 뒤 에 달 

고 거듭 刊行되었다. 朝解時代는 性理學의 全盛期였으니 《楚解》가 《集

註》 寫主로 읽혔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 01 없는 일이다. 

-. <<楚홉훌훌句》와 《集註》

《楚廳章句》에 는 핸原의 〈離，觸〉 이 하 〈九歌) • <天問) • <九章) • <遠游〉

< ~居) • <~魚父〉와 宋玉의 〈九辯) • <招짧)， 景差〔꽤原作이라고도 함)댁 

〈大招〉 벚 漢대 賣誼의 〈惜훌)， 堆南小山의 〈招隱士)， 東;융湖의 〈七誤>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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嚴콤、의 〈哀時命)， 王찮희 〈九懷〉， 劉向의 〈九軟〉과 자신의 〈九思〉가 살 

려 있다. 그리고 〈離購〉에는 經자를 것붙이어 〈離鍵經〉이라 題하고， 그 

解題에서 “離， 別也 ; 羅， 愁也 ; 經， 짧也"라 하면서 “]퍼原 자신이 임 

금에게 쫓껴 나 離別을 하여 마음 속이 愁思로 갔으되 道짧어1 의 존하여 

염금윤 風謝함을 뜻한다"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3) 王進이 밟1[닮에 뛰 

어났으면서도 이러한 태도 때운에 후제까지도 《楚解》를 중국 사람들로 

하여금 歸家의 倫理敎材처럼 읽도록 만드는 張-本이 되었던 것이다， 洪

興祖의 (;補註》는 앞머리에 王適의 註를 모두 적어놓고 뒤에 “補터”하고 

《章句》의 未盡한 점이나 잘옷판 점 등을 補正하고 있어 읽기에 매우 펀 

리하다. 

朱熹의 《楚離集註》에 서 는 卷1에 서 卷5에 이 료는 〈離鍵) • <九歌〉 • 〈天

問> • (九章> • (遠遊> • ( 1, 居〉 • 〈備、父〉의 7題 25篇을 屆原의 작품이 라 

븐 위에， 이것을을 아울러 《離鐘》라 부르고 있다. 다샤 卷6에서 卷8에 

이루기까지는 宋玉 • 景差 • 賣誼 • 莊，텀、4) .• 混南小山 등 屆原과 비슷한 風‘

格의 작가들희 작품 8題 16篇을 모아놓고 《續離廳》라 부르고 있다. 그 

줌에 서도 《章句》本과 크게 다른 점은 東方期 • 王愛 • 劉向 • 王適 등의 

작품은 除外시 킨 반면 賣誼의 작품으로 〈惜훌〉 이 외 에도 〈련屆原〉과 〈服

購〉 두 篇을 더 넣고 있다는 점이다. 朱熹는 그 序文에서 스스로 王速

의 《章句》와 洪興祖의 《補註》는 닮1[話와 名物에 있어서는 매우 자세하나 

大義의 把握에 있어 지足한 점이 많다고 보고 J힘原의 돗을 올바로 밝 

히기 위하여 이 책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. 따라서 《集註》는 이전의 注

解書들에 비하여 義理에 뛰어남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다. 

그 밖에 도 〈離騎〉를 비 롯한 많은 작품들획 돗을 파악함에 있어 分章

을 하고， 글귀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한펀 글귀들의 홉율을 추구하고 《毛

3) 본시 “觀”은 책올 존경하는 뜻에서 덧붙여진 것셀 것이나， 王速은 마치 原
題에 “羅”자가 붙어 있었떤 것처럼 〈離羅〉에 합쳐서 해설하고 있는것이다. 

4) 莊룹가 《楚짧童句》本에 는 嚴룹、로 되 어 있는데 , 本姓이 莊이 나 漢 明帝의 
譯 때문에 嚴이라 고친 것이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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詩集傳》처 럼 章마다 興比騙로 分章의 성 걱 을 구분해 뇨二 71 01 r~l 
τ~ λ~ -1 

朱熹의 《集註》 序文을 보면 屆原의 評價에 있어 王遊보다는 冷情해져 

서， 그의 作品이 “忠君愛國之誠心”에 서 나왔고 “不能自 己之至意”에 서 

속하는 것이라 하 01 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“變園變雅의 末流”에 

였다. 그러나 “天性民藝之善”을 양發하여 “三網五典之童”을 발전시켜주 

는 것이어서 일반 “詞人之戰”와 갚은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하였다&) 

朱熹는 《楚解》플 해섣함에 있어 始終 이러한 大義홀 찬 살리고 있는 것 

이다. 

《辦證》에 대하여는 朱熹 스스로 이 책을 쓰게 

序文에저 밝히고 있다. 

펀 。l 유를 다음과 같이 

“내 가 王速과 洪興祖의 《楚蘇》註를 모아놓고 보니 그 찮1[話와 文義 밖 

에도 볼략서는 되지 않을 알플이 있었마. 그려냐 글이 너무 번잡해각 

읽는 이플이 흑시 거기에 떼져 그 흉흉然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 서， 

었다. 이에 뒤에 달리 적어 參考할 수 있게 하는 바이다 61 

그러 니 채*證》은 득히 《章句》와 《補註》에 서 문제 가 되 는 부분을 뽑아 

條目別로 자기 의건을 적어 上 • 下 두 권으로 엮은 것이다. 따라서 《集

註》와 함께 꼭 읽어야만 할 것으로 여겨진다. 

《楚解後語)) 6卷은 암에 서 도 。l 비 얘키한 것처럼 짧補之의 《續풋한解j’ 

20卷과 《變楚離)) 20卷을 바탕으로 중국 歷代에 나온 《楚廳》 系列의 작 

품듭을 정녁한 것이각. 

朱펠의 麻觀을 잘 드러내 

。~ t~1 프 
τ， ,• ”옳語》는 뚫후演보다도 內容을 종시하는 

보이고 있다. 圖:의 최초 작가로 감「j때의 R펴;를 

5) “없합論之， J.링之챔人， 其5섣行雖或過於中/雷而不可以웠앉. 然뿜出於忠캠愛탱 

之誠心. 原之웠품， 其解답雖或流於앉쉽↑조神~캉쫓눴歡發규디不可 以f펀듭Ji[. 然많 

生於鎬繼測↑巨， 不能自E之훈意. 雄其不知學於:F:;方， 以求떠公↑FPJE;Zi플， 而
獨陣짧於變風變캔H' 之커ç:iJfL -..... 然使世之放昆햄子忽꿇去챔， J)( ì텃E區 l뾰於下， 而

所天者편而聽之， 則於彼此之l힘， 天}生民훤之善， 월不足以交有)iJf發， llE1땀굿 

츠網五典之重 ?" 

6) “奈많集王洪짧注， Il:회其訓|故Z義之外， Jí혈有不可不知者. 然행、文字之太緊. 활 

者或沒평Hr더失其‘흉흉켄‘ 셨Ui記於後tJ備參考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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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易水歌〉에서 〈鴻뽑歌〉에 이르는 이른 바 “楚歌”들을 

司馬相如 • 揚雄 • 張衝 등의 

놓은 점， 암머리에 

。1'- 처 
λλ "'c 며， jE蘇나 같은 系列의 詩歡로 보고 

있는 점 7; 등은 朱

특히 1띤 

빼버리면서 

증명한다. 熹가 文學史에 대하여도 一家見을 지니고 있었음을 

原의 弟子라는 宋玉의 작품인 〈高면麻〉 • 〈神女騙〉 등을 

漢歐도 fE購나 같은 성 질의 작품들로 보고 收錄하고 

다 

揚雄을 “]힘原之罪人” 그것듬을 “禮法之罪人”이라 斷定하고 있는 것과8) ’ 

〈反離購〉를섣 글은 “〈離羅〉의 讓戰이다”고 달하면서 。1 라 단정하고 이 

'kÀ의 無行함은 貴히 여킬 것이 옷됨을 보여주기 위해서”라 

ñ 1 1..- '7..1 10) t:: 。
」λλ τ: τ시 τr걱즉「 보며 

있다. 

~ 0、 --:-1 9) 
-l.:.. .. l.)、」→ , 

고 섣멍하면서 漢나라 息夫射의 

朱홉가 文學어l 있어서도 얼마나 倫理를 중지하였는가 알 

〈紹命詞〉플 걷고 

/­
T 

」
) 

L. , 

그리 고 특헤 합대 古文運動을 主導한 韓愈의 작품 7篇과 柳宗元의 작품 

싣고 끌머 
o 

一
E 효

 τ
a
 

작
 

9篇을 살은 외에， 李웹 • 王잦石 • 蘇載 • 黃흩堅 등의 

그의 楚購顧리를- 張載와 呂大臨의 작품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， 

었음을 알게 한 놓여 도 꿇本的 o 로 性理學派의 文論과 같은 바탕 위에 

아니라 쏠歌약 飯의 文學《4곁解後語》는 《楚解)) 뿐만01 어떻든 그의 

朱熹의 文學觀을 이해하는 태에도 큰 도 的인 性f용을 올바루 이해하고， 

<~.J힘原購〉와 〈服麻〉가 目그리고 훨誼의 될 저술이라 함 것이다. 웅이 

J!'z錄겨文은 보이나 自注와 한께 “;1[:見〈續離짧〉”란 卷2 앞머리에 錄의 

이
 

E 뜻
 

이것들을 

놓여 

피하려는 

目錄에 

위치에 

두 작품이 들어가 딴複을 

것이다. 그리고 本文을 收錄하지 않으면서도 

난겨둔 것은 文學史 E 賣誼가 楚購와 漢願의 架橋的얀 

구태여 

《集註》에 。}"=;7 ç] -c1-
U즙~ >>、 「되지 

。1
λ!、

張衝의 〈思玄眼〉 등 

其詞若不可!發’

7) 펙馬相如의 〈長門趙〉 • 〈흥二世戰)， l'장짧의 〈反離騎〉，
。l 섣려 있다. 

8) 《4찢語》 序 ; “若〈高탤〉 • 〈뼈f;):) • <李姬> • <洛神>2屬，

쫓不셨， 則以義我;츠， 而斷其f펀禮똘之罪人t쉰" 

9) ((後즘흠)\ <反離廳〉 解젖힌 ; “然則꽤F꾀f홉屆原之罪人， 而此文乃〈雄짧〉之讀랬찾" 

10) 1\찢語》 〈總命詞2 解탤 ; “띈以쭈IJ 口作줬， 잦5不{賞責， 而此詞乃Ll發忠忘身， 號

J씻 1::帝. 甚롯， 其敗天 낸 ! 特以其등폐高古ftl띔닮， 故f앗;츠而{면其객::*1.!미此， 又
以댄文人無行之不足흉:공" 

n디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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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믿었기 때운인듯 하다. 

三. 朝蘇刊本의 懶況과 特徵

《싫解集註》는 t딘-宗평，g 이래로 朝解時代에 無數히 fU行되었다. 서울大 

圖書館과 國立다1央圖書館 藏本만 정리해 보더라도 《後語》에 《辦證》까지 

다 갖추어진 完整本이 7種이고， 零本으로 전하는것 12種이 있다. 그밖 

에 手妙木도 3種이나 있으니 훼默時代에 얼마나 《셀廳》가 널리 읽혔는 

가 정직이 가고도 남는다. 

版型으로 보떤 木版本과 活字本 두 種類기→ 있으며 , 活字*에 는 J:X:申

字本 • 改績EJ3寅字本 • 닮if練都籃字本 .T西字:* 등이 있다. 木版本도 지] 

각커 刊行 時期와 版型어1 차이 가 있다. 

奎章關 所藏 木版本 一種만이 5冊으로 되 어 있고， 나머 지 는 모두 上 • 

中·下 三冊이거나 元·亨·利·貞의 四H8으로 나뉘어 있다. 모두 앞머 

리에 《楚蘇集註)) 8卷이 자리장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， ((햄證》 

과 《後語》는 版本에 따라 암뒤로 순서블 달리하고 있다. 곧 《뺨證》과 

《後語》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었먼 것임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刊

行 시기는 분명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대체로 世宗朝로부터 朝蘇 末

期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刊行되었떤 것임이 분명하다. 

《楚購集註》의 底本으로는 대 부분이 “山陽 楊上林 校刊”이 란 標題가 

붙은 版本을 가장 많이 썼다. 楊上林이 어느 시대 무엇을 한 사람인자 

알 수 없어， 이 底本이 어느 시내 刊本인지 알 킬이 없다. 다만 中國에 

서는 宋’ 理宗의 端平 ζ未(1235) 刊 《楚解集註》를 1953年에 A民文學

社에 서 影印하고 았는데 11) , 때蘇刊本은 이 와 內容上 큰 차이 가 없으나 

역시 그 底本은 요래된 좋은 版本이었다고 여겨진다. 端zp:刊本은 《集註》

11) 이것이 中國에 現傳하는 가장 오패된 版本인듯 하며， 뒤에 다시 中華書局
파 日本 讀賣新聞社에서 이릎 覆刊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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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에 《辯證》이 먼저 나오고 뒤에 《後語》가 붙어 있다. 

이 밖에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하iI鍵都藍字本에 는12) ((後語》의 }훤 

뒤 에 “建安 處信亨E효重刊 至治辛西 腦月 印行”이 란 標記가 붙어 있다. 

至治추西는 元 英宗의 元年(1321)이다. 닮iI練都藍字로 印行한 《楚離集註》

의 底本에 적혀있던 끌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여겨진다. 이것도 좋은 

版本임 에 는 틀림 없으나 朝蘇에 는 이 《至治刊本》이 ((楊上林校刊本》보마 

는 뒤늦게r 들어온 것인듯 하다. 

中國에는 보통 明刊本으로는 成化年間(1465"-' 1487)에 나온 《吳~刻本》

과 시기가 분명치 않은 《閔~刻本》이 가장 유행되었는데， 後者에는 《辯

證》과 《後語》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 그리고 淸刊本무로는 光絡年間

(1875"-' 1908)에 元 《至正刊本》을 覆印한 《古逢護書本》과 上海의 補葉山

房에서 낸 石印本 등이 있다. 

대 체 로 刊行된 冊의 外顧이 精美함은 접 어 둔다 치 더 라도， 朝蘇時代에 

刊行된 《楚解集註》는 그 底本 자체 가 중국의 近世에 유행 한 판본들 보 

다는 훨씬 오래되고 좋은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. 

四. 結 를E 
;;'" 

횡ij蘇時代에 刊行된 《楚解》는 오직 朱熹의 《楚廳集註)) (附 《햄證)) • ((後

語)))만이 있을 따릅이 다. 그리고 그 版型은 木版本과 活字本의 두 가지 

가 있고， 거 기 에 사용된 底本으로는 《楊上林校刊本》과 元 《至治刊本》의 

두 가지 가 있다. 朝蘇時代는 性理學이 盛行된 시 대 여 서 朱薰는 모든 학 

자들의 尊뚫의 대상이었S부로， 득히 그의 저술인 《楚解集註》는 좋은 

12) “貴692"로 분류되 어 있는 訓練都藍字本 3冊은， 제 1 冊이 《楚解》 卷4"'8이 
고， 제 2 冊은 《楚解》 卷5"'801 며 , 제 3 冊은 《楚醫後語》 目錄 • 序와 卷1"'4
가 들어 있다. 제 l 冊과 제 2 冊의 내용이 중복되고， 版型도 두 종류가 같 

지 않으니 다른 두 가지 版本을 섞어놓은 것임이 분명하다. 이 밖에 “일산 
古3716"'14"로 분류된 판본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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版本을 置本으로 삼아 공들여 칫i印하였을 것이다. 明 • 淸대 중국에서 

얼반적으로 읽혀진 《楚購集註》本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한 確信아 

션다. 

그리고 朝蘇時代 학자들은 오직 이 《集註》만을 가지고 《楚離》플 공부 

라였기 때운에 ， J펌原의 작풍을 “魔忠被讓”한 憂國詩人의 글로 브아온 

中國A들과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((楚蘇》를 이해하었을 것으로 생각 

된다. 그리고 이 책은 朝蘇學者들로 하여금 文學에 있어서 倫理와 道義

를 보다 중사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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